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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7 FIFA 女월드컵유치추진

여자 축구 최강국인 미국이 2027 국제축구
연맹(FIFA) 여자월드컵 유치에 나선다.
카로스 코데이로 미국축구협회장은 13일

(한국시간)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계
획을 설명했다.
코데이로 회장은‘비전 2027’이라는 이름

아래 세 번째 여자월드컵 유치를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축구협회 이사회 승인
과정이 남아있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두 차례 여자월드컵을 개최했

다. 1999년과 2003년 연거푸 유치에 성공했
다. 1999년에는 중국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
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2023년 개최권의 향방

은 미국의 도전을좌우할변수로작용할전망
이다. 2023년 대회는 한국이 북한과 함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
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일본, 뉴질랜드, 남아
프리카공화국도유치의향서를제출했다.
2023년 대회 개최지는 2020년 3월 결정된

다.
미국은 앞선 8차례 대회에서 4번이나 트로

피를 들어올렸다. /뉴시스

“류현진있는다저스선발진, MLB역대 10위”

‘코리안 몬스터’류현진(32)을 앞세운 LA
다저스 선발진이 메이저리그(MLB) 역대 10
번째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CBS스포츠는 13일(한국시간) 라이브볼

시대가 열린 1920년 이후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선발진 1~10위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 순위에서 류현진(12승 2패 평균자책점

1.45), 워커 뷸러(10승 2패 3.22), 클레이턴 커
쇼(11승 2패 2.77), 리치 힐(4승 1패 2.55), 마
에다 겐타(7승 8패 4.37)로 이뤄진 올해 다저
스 선발진은 10위를 차지했다.
CBS스포츠는“최신 편향이 아니냐고?”고 반

문한 뒤“그럴지도 모르지만, 현재 다저스는
당대 최고의 정규리그 투수 커쇼, 최근 몇년
사이 최고 영건으로 꼽히는 뷸러, 올해 내셔
널리그 사이영상의 강력한 후보인 류현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은 복귀를 준비 중이고, 짧은 시간 상당
한 구위를 뽐낸 더스틴 메이가 있다”며“월
드시리즈 우승 반지까지 더해진다면 다저스
선발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역대 순위에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잭 그레인키가 합류한 올해 휴스턴 애스트

로스 선발진은 3위를 차지했다. 휴스턴 선발
진은 저스틴 벌랜더(15승 4패 평균자책점

2.82), 게릿 콜(14승 5패 2.87), 그레인키(11승
4패 3.08), 웨이드 마일리(11승 4패 2.99), 애
런 산체스(5승 14패 5.60)로 구성돼 있다.
CBS스포츠는“그레인키는 이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투수 중 한 명이다. 휴스턴은 미래
명예의전당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벌랜더
와 그레인키를 보유하고 있다. 콜도 같은 길
을 따라가고 있다”며“개개인이 이룬 과거의
성공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봤을 때 휴스턴
선발진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재능있는
조합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CBS스포츠가 꼽은 역대 최고의 선발진 1위

는 1998년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다.
당시 애틀랜타는 그렉 매덕스(18승 9패 평

균자책점 2.22), 톰 글래빈(20승 6패 2.47), 데
니 니글(16승 11패 3.55), 케빈 밀우드(17승 8
패 4.08), 존 스몰츠(17승 3패 2.90)로 이뤄진
막강 선발진을 자랑했다.
2위는 샌디 쿠팩스(27승 9패 평균자책점

1.73), 돈 드라이스데일(13승 16패 3.42), 클라
우드 오스틴(17승 14패 2.85), 돈 서튼(12승
12패 2.99)이 버틴 1966년 다저스 선발진이다.
4위는 드와이트 구든(18승 9패 3.19), 론 달

링(17승 9패 3.25), 데이비드 콘(20승 3패
2.22), 밥 오헤다(10승 13패 2.88), 시드 페르

난데스(12승 10패 3.03)로 구성된 1998년 뉴
욕 메츠 선발진, 5위는 얼리 윈(23승 11패
2.73), 마이크 가르시아(19승 8패 2.64), 밥 레
몬(23승 7패 2.72), 아트 휴트먼(15승 7패
3.55), 밥 펠러(13승 3패 3.09)로 짜여진 1954

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선발진이 꼽혔다.
CBS스포츠는“우리가 정한 순위는 선발진

의 성적과 수상 성적, 포스트시즌 성적 등
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주관적이다”고 전제
했다. /뉴시스

CBS스포츠평가…그레인키합류휴스턴선발진은역대 3위

“선발진성적·수상성적등토대작성했으며‘주관적’”전제

2차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30일까지참가자신청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
은 2019년 2차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이하
캠프)에 참가할 외국인 청소년(만 13〜24세)
40여명을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태권

도원에서 진행된다. 캠프는 사전에 선정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3개국 14명의
해외참가자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청
소년 40여명을 선발해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는 관계로 영어 소통이 가능한 태권
도 수련생을 우대하나 태권도에 대한 열정
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이 가능하다.
캠프에서는 겨루기와 품새 수련을 비롯해

태권도원 투어,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반디랜
드 등의 문화탐방을 진행하며 특히 10월 12
일과 13일에는‘2019태권도원경연대회 품새
부문’에 참가해 캠프 기간 동안의 수련 결과
를 선보일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대한민

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태권도
를 비롯해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재단은 태권도 보급과 우리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했
다.
한편, 캠프 참가 신청은 30일까지이며 태권

도진흥재단·태권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10월 9일부터태권도원서진행

지난달 19일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투구를 벌이고 있는 류현진.

제임스VS 레너드개막전빅뱅…NBA, 10월 23일개막

2019~2020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정규리
그가 10월23일(한국시간) 개막한다. 로스앤젤
레스를 연고지로 하는 레이커스와 클리퍼스가
개막전부터 격돌한다. 르브론 제임스(레이커
스)와 카와이 레너드(클리퍼스)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NBA 사무국은 13일 2019~2020시즌 정규리

그 일정을 공개했다.
10월23일 막을 올리는 일정에서 디펜딩챔피

언 토론토 랩터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첫 경기를 치른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뉴올리언

스 유니폼을 입은 자이언 윌리엄슨의 공식 데
뷔전이다.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경기는 바로 레이커

스와 클리퍼스의 로스앤젤레스 연고지 팀들의
맞대결이다.

지난 시즌 토론토의 우승을 이끌었던 파이널
최우수선수(MVP) 레너드가 클리퍼스로 이적
한 뒤, 처음 치르는 경기다. 레이커스를 이끌
고 있는‘킹’제임스와의 첫 대결이다.
클리퍼스는 래너드 외에 정상급 포워드 폴 조

지도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레이커스는 미국

국가대표센터앤서니데이비스를데려왔다.
제임스와레너드의대결로압축되는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는 크리스마스에도 열린다. NBA
사무국의기대감이엿보이는매치업이다.
올스타전은 내년 2월15일 시카고에서 열린

다. /뉴시스

르브론 제임스 카와이 레너드

올스타전은내년 2월15일시카고서

내년MLB정규리그 3월27일

2020년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가 3월27
일(한국시간) 대장정을 시작한다.
MLB 사무국은 13일 내년 정규리그 일정을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은 2020년 3월
27일 정규리그를 시작해 9월28일까지 팀당 162
경기씩을 치른다. 월드시리즈는 10월21일 시작
된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같은 날 개막전을

치르는 일정이다. 30개 구단이 개막전을 동시
에 치른 것은 1968년이 마지막이었다. 2018년
에도 30개 구단이 같은 날 개막전을 하는 것
으로 일정이 잡혀있었지만, 두 경기가 취소됐
다.
91회째를 맞는 내년 올스타전은 7월15일 미

국 캘리포니아주 다저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다저스타디움에서 올스타전이 열리는 것은
1980년 이후 40년 만이다.
류현진의 소속팀인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

코 자이언츠,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5연전으
로 시즌을 시작한다. /뉴시스


